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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 10. 23.(월)

청년도약계좌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10월 2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동아일보는 10.23일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개설 … 15만8519개 → 4만

7240개｣ 제하의 기사에서  

 ㅇ“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4만4000명으로, 8월(12만5000명) 대비 

64.5%) 급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청년

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계좌개설을 하고 있어 청년의 인식 

제고, 금융시장 상황 등의 변동, 관계부처·기관의 노력 등에 따라 향후 

가입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 후 

요건 확인기간을 1주 단축(3주→2주)하였으며, 10월부터 가구원 동의를 

위한 본인인증 방법으로 간편인증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도 추가로 

도입하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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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

(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5년에 걸쳐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도약계좌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발전·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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